발톱깍기

많은 강아지들은 발톱깍는것을 싫어합니다. 그이유가 집에서 발톱을 깍을때 너무 짧게 잘라서 신경을 건드리면 매우 아플수가 있기 떄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한번 이런 실수를 하게 되면 다음 부터는 강아지가 발자체를 만지는것을 싫어할수 있게 됩니다.  강아지발톱에는 신경과 혈관이 있습니다. 어떤 강아지들은 발톱색깔이 투명해서 이런 혈관이 눈에 띄는가 하면 다른 강아지들은 어두운 색깔의 발톱때문에 눈에 잘 안보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어두운 발톱의 강아지들을 손질할때에는 더욱더조심하셔서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처음 강아지의 발톱을 손질해보는것이라면 다른 전문가에게 먼저 어떻게 발톱을 깍는지 시범을 본후에 하는것이 좋습니다. 발톱을 깍을때에 잘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강아지도 발톱을 깍을때마다 힘이 들고 주인또한 힘이 들고 스트레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기떄문에 강아지에게 발톱을 깍는것은 좋은것이라는 인식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발톱을 깍지않더라도 발주위와 발톱주변을 계속 만져준다면 나중에 발톱을 깍을때에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수 있습니다.

일단 발톱을 깍을때는 조그만한 간식을 조금씩 주어서 먹는데 정신을 팔리게 한후 발톱을 깍는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강아지들은 오히려 세게 잡으면 도망갈려고 더 심하게 저항을 하는 강아지들이 있기 떄문에 젠틀하게 잡으면 오히려 덜 저항을 하는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주시는것을 잘 이용하시면 발톱깍는데 문제가 없이 잘 적응이 될것입니다. 
궁금하신점이나 물어보실점들이 있으시면 저희병원으로 연락을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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